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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 문제에서 예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동기 빈곤 경험과 초기 성인기 삶의 질 문제에서 아동기 역경과 성인기 정서조절곤

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을 통해 모집한 지역사회 표본으로,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20대–30대 성인 292명의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인기 경제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평균 가계 소득 중위 60% 이하인 사람과 아

닌 사람의 자료를 균등하게 수집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를 토대로 측정한 아동기 빈곤

경험의 보고와 현재 삶의 질 사이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현재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을 거치지 않고도 정서조절곤란을 매

개로 성인기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이를 토대로 빈곤 환경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역경을 조

기에 탐지하고, 다양한 교육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정서조절

역량을 함양하는 전략이 이들의 성인기 삶의 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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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영역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예비 분석은 202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E포스터로 발표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현정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

로 1 / Tel: 043-261-2179 / E-mail: hchoi@g.cbnu.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552 -

전 세계 약 11억 명이 극심한 다차원적 빈

곤 상태에 있으며, 이 중 5억 8,400만 명은 18

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4). 대한민

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4). 빈곤

을 정의하는 방법은 객관적 수치 및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빈곤은 주관적인 동시에 사회

적 경험으로서, 빈곤의 역동성을 다차원적으

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성호, 2012). 예

를 들어, 빈곤에는 의식주나 의료서비스 등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중위소득 50% 이하를 나타내는 ‘상

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그리고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측면으로 조망한 ‘다차

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이 있다(Bellù

& Liberati, 2005). 본 연구는 특히 아동기에 경

험한 다차원적 빈곤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아동기 빈곤은 양육 환경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더하여 매우 구체적인 자원 박탈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Notten & Roelen,

2012), 부모의 교육 수준과 근로 상태, 거주

공간의 밀집도, 의식주 및 교육 경험에서 자

원 부족, 가정 경제 수준에 관한 주관적 판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다(Walsh et al.,

2019).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문화와 가치체계 맥

락에서 삶의 목적, 기대, 기준,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위치 지각으로서, 신체 및 심리 건강,

긍정적 사회관계, 환경 자원을 포함하여 개

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일컫는 개념

이다(The WHOQOL Group, 1998). 한 개인의

삶의 질은 아동기 빈곤 경험을 통해 위협받

을 수 있는데, 이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에 따르면 발달 과정에서 적정한 자원을

확보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자원 획득 기회가

이어져 발달과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

에 비하여, 발달 과정에서 자원을 박탈당한

경험은 이후 자원 확보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자원 박탈 누적과 연쇄 작용은 결과적

으로 삶의 질 문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기 빈곤 환경은

발달 과업에서 자원 박탈을 야기하고, 순차적

으로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증적으로, 어린 시절 자원 박탈 환경에

놓인 아동은 더 불리한 생활 조건에 처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ong et al., 2015). 아

동기 빈곤은 부족한 환경 자원의 문제, 예를

들어, 태내 유해 물질에의 노출, 거주 공간의

가구원 밀집 및 소음 문제, 학습 및 두뇌 자

극의 부족, 높은 비율의 지역사회 폭력 발생,

부모와의 이별, 가족 내 갈등, 타인과 사회적

위치 비교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매개로(Evans

& Cassells, 2014; Evans & Kim, 2012) 성인기 심

리적 문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Patel et

al., 2018).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전반적인 신

체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은 횡단연구는 물론

(Lee et al., 2021), 아동기 빈곤으로 성인기 외

현화 행동 문제를 예측한 종단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다(Ziebold et al., 2023). 국내 근거도 마

찬가지로, 횡단연구를 통해 빈곤 환경에 더하

여 누적된 위험 요인이 아동의 우울, 불안, 행

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장희선, 김기현, 2014)

과 청년의 자해 및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찬희 등, 2024)이 보고되었고, 종단연구에서

빈곤 가구의 아동은 비(非)빈곤 가구 아동에

비교하여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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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높아지는 발달 궤적을 보였다(김동

하, 2016). 이처럼 아동기 빈곤 경험은 다양한

측면을 통해 장기적인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진

다는 근거가 있다.

궁극적으로, 빈곤한 환경은 아동의 심리사

회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져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Li et al., 2025). 아동기 빈곤은 단

순히 경제적 결핍에 머물지 않고(Chaudry &

Wimer, 2016), 돌봄 환경의 불안정성,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아동기 역경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Farooq et al., 2024). 나아가 역경

경험은 평생에 걸쳐 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Herzog & Schmahl, 2018). 이러한 심리사회

적 경로를 고려할 때, 아동기 빈곤을 예방하

는 것은 1차 예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더하

여, 빈곤 환경의 아동을 위한 2차 예방책으로

역경의 방지 및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예

방 개입(Caplan, 1993)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개입과 예방 전략의 중요성

을 배경으로,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변인을 탐색할 것이다.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 존재하

는 변인 중 특히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변인에 주목한 배경은 이후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빈곤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높

은 비율로 동반 발생하고, 두 경험 모두 성인

기 정서조절문제와 삶의 질 문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기 역경 경험은 아동기에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또래 폭력을 겪거나,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거나, 우울, 자살 등 정신건

강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 혹은 수감 및 중

독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거주하는 경우,

혹은 지역 공동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포함

하는 개념(Felitti et al, 1998)이다. 보호자를 대

상으로 자녀의 건강, 발달, 가족 특성을 조사

한 대규모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경제적 어려움에 동반하는 경험 중 아동기 역

경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Crouch et al., 2019a). 마찬가지로, 저소득과 노

숙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동과 어린 시절 중

산층 이하의 지역에서 빈곤을 경험한 성인은

더 높은 빈도와 강도로 빈곤에 더하여 추가적

인 역경 경험을 보고하였다(Giovanelli et al.,

2016; Radcliff et al., 2019). 아동기 역경 경

험은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환경

적 측면의 삶의 질을 저해하여(Leiting et al.,

2024), 성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Shaefer et al., 2018). 특히 저소득

층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의 삶의 질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는데

(Salinas-Miranda et al., 2015), 이렇듯 아동기 빈

곤과 더불어 발생한 아동기 역경 경험에서 자

원 박탈은 성인의 삶의 질에 광범위한 위협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내용처럼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은

빈번히 동시에 관찰되지만, 두 변인은 각기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vans, 2016; Vederhus et al., 2022). 아동기 빈

곤은 다차원의 개념과 더불어 절대적, 상대적

차원을 포괄한다(Bellù & Liberati, 2005). 이와

다르게 아동기 역경 경험의 개념은 경제적 어

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며(Wade et al., 2014), 아

동기 빈곤과 무관하게 성인기 심리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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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조절문제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Huang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

는 자원보존이론에 근거하여 자원 박탈의 연

속, 즉, 아동기 빈곤이 역경에 선행하고, 빈곤

과 역경이 성인기 정서조절 역량을 저해한다

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변인을 구분하

고,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을 위한 개입

의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서조절문제는 여러 정신병리의 기저 문제

로 주목받은 범진단적(transdiagnostic) 개념으로

(Sloan et al., 2017), 정신건강 측면에서 개인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서조절의 역기능적 상태를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라고 볼

수 있다(Cole et al., 1994). 구체적으로, 정서조

절곤란은 충동 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

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

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적 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포괄

한다(Gratz & Roemer, 2004).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은 모두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정서

조절문제와 관련된다는 근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기 빈곤은 신경인지 발달 문

제를 초래하고, 정서와 행동조절 문제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Palacios-Barrios &

Hanson, 2019). 마찬가지로, 아동기 역경 경험

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문제를

초래하고, 두뇌 신경 연결을 약화하여 정서조

절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Kalmakis et al., 2015;

Pagliaccio et al., 2015).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수용하거나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정서사회화 과정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

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Morris et al., 2007).

그러나 아동기 빈곤이 만연한 환경은 양육자

의 심리적, 정서적 여유를 감소시켜,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지원하기

어렵게 만든다(Conger et al., 2002). 그 결과,

아동은 장기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며(Raver et al., 2015), 이는 성인

기까지 지속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Liberzon et al., 2015). 성인의 정서조절 능

력 저하는 낮은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있고

(Extremera & Rey, 2015),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의 삶의 질, 즉,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고통, 대인관계 역기능 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ggi & Kumari, 2024; Poole et al.,

2018; Rudenstine et al., 2019). 이렇듯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이 각각 정서조절문제의 위

험 요인이고, 정서조절문제는 삶의 질을 설명

하는 매개 요인임이 밝혀진 바, 아동기 빈곤

과 역경 그리고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이 성인

의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으로 초기 자원이 박

탈되었던 성인의 삶의 질 문제의 악순환을 끊

고 2차 예방책을 고안하기 위하여, 아동기 역

경 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누적적 자원

박탈 현상을 중심으로 한 모형(그림 1)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 전환기

인 초기 성인기(20대–30대)에 주목하여 이 시

기 유용한 예방 전략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은 아동기

역경 경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아동기

빈곤 및 역경과 성인의 삶의 질 저하 사이에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변인이 될 것으

로 가정하였다.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통계 변인으로 연령, 교육 수준, 배

우자 유무, 소득 수준(Bonsaksen, 2012; Han et

al., 2014; Magnuson & Votruba-Drzal, 2009;

Stryzhak, 2020; Umeda et al., 2015)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구통계 변인을 통제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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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아동기 다차원적 빈곤 경험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구통계 변인 중 특히 성인기 소득 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경제

적 요인으로, 오랜 기간 심리적 적응과 건강

한 발달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제시되어 왔

다(Kaplan et al., 2008). 살펴본 상기 내용에서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의 영향은 성인기까

지 이어져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 및 역경은 성인기 소득 수준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 검증을 통해

성인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주요 변인의 차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기 환경과 성

인기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인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아동기 빈곤 경험과 성인기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참여

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을 함께 조사

하여 심리적 가용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빈곤 혹

은 역경을 함께 경험한 성인의 심리적 자원

활용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및 예

방 개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CBNU-2024-A-0033). 온라인

패널에 설문조사를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

였으며, 온라인으로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별

기준은 아동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20대–30대 성인으로, 선별을 위한 질

문으로 Doidge 외(2017)를 참고하여, “어린 시

절(18세 이전)에 우리 집은 경제적 어려움(가

난)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었다.”에 전혀

아니다(0), 아니다(1), 그런 편이었다(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4)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그

런 편이었다(2)’ 이상으로 평정한 사람으로 하

였다. 성별 정보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젠더

다양성(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중 참여자

가 직접 보고한 값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조사 시점인 2024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건복지부, 2023)에 따라

월 평균 가계 수입과 가구원 수에 근거하여

현재 경제 수준을 다양하게 확보하였다. 우선,

가구원 수에 기초한 월평균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200명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였고, 이어서 성인기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

응답 사전 예방책으로, 장재윤 외(2024)에 따

라 평균 응답 속도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은

응답 시간을 보인 응답자는 불성실 응답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401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으

나, 추가 불성실 탐지를 위한 일관성 지표에

따라(장재윤 외, 2024), 동의어를 사용하는 문

항에서 응답이 반대되는 경우 27명, 역문항에

같은 응답을 한 경우 53명, 문항에 모두 일괄

응답을 한 경우 6명을 포함한 응답 109명을

제외하여 총 292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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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아동기 다차원 빈곤 경험

만 18세 이전 아동기 빈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Doidge 외(2017), Walsh 외(2019)를 참고하

여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고용 상태, 주거

환경, 취미 생활, 교육 경험, 의식 경험, 돌봄

경험에 관한 경험을 묻는 17문항(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하여 힘들었습니까?, 어린 시절 살던 동네는

낡고 오래된 집이 많아 불안하거나 다니기 불

편했습니까?)을 제작하여 아동기 빈곤 경험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이분법(관련

있음: 1, 관련 없음: 0)으로 답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다차원적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역경 경험

만 18세 이전 아동기 역경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Felitti 외(1998), Teicher와 Parigger(2015)를

참고하여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

임, 정서적 방임, 성학대, 부모와의 이별, 가구

원의 약물남용, 가정폭력 목격, 가구원의 수감,

가구원의 정신질환, 또래 폭력, 지역사회 폭력

에 관한 경험을 묻는 13문항(정서적 방임 예:

부모/보호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나의 어려

움이나 걱정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껴주거나 사랑받는다는 느

낌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부모/보호자가 내가

학교에 안 가거나 하는 자유 시간에 무얼 하

는지 거의 혹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을 제작하여 아동기 역경 경험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이분법(관련 있음: 1, 관

련 없음: 0)으로 답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점이 높을수록 여러 유형의 아동

기 역경 경험을 겪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역경 경험 유형의 개수는 정신건강 및 삶의

질 문제를 예측하는 유의한 지표로 검증되었

으므로(Felitti et al., 1998), 총점으로 추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

민성길 외(2000)가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 건강 2문항(예: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을 포함한 총 26문항으로,

신체적 건강 7문항(예: 신체 통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 심

리적 건강 6문항(예: 삶을 즐기십니까?), 사회

적 관계 3문항(예: 사적인 관계에 만족하십니

까?), 환경 8문항(예: 일상에서 안전하다고 느

끼십니까?)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및 매우 불만족 등 = 1, 매우 많이 그렇다 및

매우 만족 등 = 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성길 외

(200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

났다.

정서조절곤란

한국 표본에서 타당화 되었으며(조용래,

2007),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충동통제곤란 5문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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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

다고 여긴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

족 8문항(예: 나는 내 느낌을 선명히 잘 느낀

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예: 나는 기

분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8문항(예: 나

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지향적 행동

수행의 어려움 5문항(예: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의 6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정서조절곤란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조용

래(2007)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 및 자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

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분석은 Cohen(1988)의 기준을 참

고하여 0.1(작음), 0.3(중간), 0.5(큼)의 효과 크

기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성인기

소득 수준(1: 조사 시점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

균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집단;

이하 저소득 집단, 0: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

구통계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 교육년수, 배우

자 유무(1: 사별, 별거, 이혼, 미혼, 0: 배우자

있음, 동거), 성인기 저소득(1: 저소득 집단, 0: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 변인으

로 설정한 후, 모형을 검증하고자 Hayes(2022)

의 PROCESS macro v4.3 model 6을 사용하였으

며,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으로 5,000번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

행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 변인의 기술분석에 따르면 성별은

남성은 150명(51.4%), 여성은 142명(48.6%), 트

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은 0명(0%)이었다. 평

균 연령은 32.36세(SD = 4.67)로 20대는 81명

(27.7%), 30대는 211명(72.3%)이었다. 교육년수

의 경우, 평균 14.72년(SD = 1.59)으로 12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44명(15.1%), 대학

재학 이상은 248명(84.9%)이었다. 조사 시점

월평균 소득이 대한민국 전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집단은 148명(50.7%),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은 144명(49.3%)

이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파트너와 동거

하는 경우는 84명(28.8%), 배우자가 없는 경우

는 208명(71.2%)이었다.

정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 없어서

경험 없는 사람은 136명(46.6%), 원하지만 경

험 없는 사람은 74명(25.3%), 무료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41명(14%), 유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37명(12.7%), 정신건강 관

련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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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18명(6.2%), 무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를 받은 사람은 16명(5.5%), 유료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11명(3.8%)이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성인기 소득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주요 변인인 아동기 빈곤, 아동기 역경 경

험, 정서조절곤란,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평균 5개의 아동기 빈곤 경

험과 평균 4개의 아동기 역경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빈곤

은 삶의 질(r = -.21, p < .001)과 작은 크기

부적 상관, 아동기 역경 경험(r = .65, p <

.001)과 큰 크기 정적 상관, 정서조절곤란(r =

.32, p < .001)과 중간 크기 정적 상관을 나타

냈다.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 경험은 삶의 질(r

= -.17, p < .01)과 작은 크기 부적 상관을, 정

서조절곤란(r = .35, p < .001)과 중간 크기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

은 삶의 질(r = -.60, p < .001)과 큰 크기 부

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인기 소득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를 독립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성인기 저소득 집단보다 저소득

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았으

며(t(290) = 3.33, p < .001), 삶의 질은 성인기

저소득 집단보다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

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282.06) = -2.29, p <

.05). 아동기 빈곤(t(290) = 1.87, ns)과 정서조절

곤란(t(290) = 1.17, ns)의 집단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에서 아동기 역

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에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으로 분석

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은 인구통

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아동

기 빈곤은 낮은 삶의 질(β = -.20, p < .001)

과 유의하게 관련 있었다. 또한 아동기 빈곤

은 아동기 역경 경험(β = .64, p < .001)과 유

의하게 관련 있었다. 정서조절곤란에 대하여

아동기 빈곤(β = .19, p < .01)과 아동기 역경

경험(β = .22, p < .01)은 유의하게 관련 있었

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하여 아동기 빈

곤, 아동기 역경 경험, 정서조절곤란을 모두

투입했을 때, 통제한 인구통계 변인에서 연령

(β = -.13, p < .01), 교육년수(β = .13, p <

.01)는 삶의 질과 상관을 보였고, 배우자 있음

(β = .05, ns) 그리고 성인기 저소득(β = .08,

1 2 3 4 M(SD) 왜도 첨도

1. 아동기 빈곤 - 5.23(5.19) .70 -.64

2. 아동기 역경 경험 .65*** - 3.95(3.12) .82 .52

3. 정서조절곤란 .32*** .35*** - 92.70(28.02) .21 -.64

4. 삶의 질 -.21*** -.17** -.60*** - 80.46(16.85) -.11 .10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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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에서 정서조절곤란은 삶의 질에 부

적 영향을 미쳤으나(β = -.62, p < .001), 아동

기 빈곤(β = -.06, ns)과 역경의 영향(β = .10,

ns)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아동

기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β =

.06, 95% CI = [-.04, .16]), 정서조절곤란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12,

95% CI = [-.21, -.03]).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

곤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β
95% CI

F R2

LL UL

삶의 질

연령 -.20 .22 -.92 -.06 -.93 .23

5.53*** .09

교육년수 1.29 .64 .64** .12 .04 2.54

배우자 있음 5.20 2.20 2.36* .14 .87 9.52

성인기 저소득 2.16 2.04 1.06 .06 -1.86 6.17

아동기 빈곤 -.66 .19 -3.56*** -.20 -1.03 -.30

아동기

역경 경험

연령 -.11 .03 -3.64*** -.17 -.17 -.05

50.01*** .47

교육년수 -.05 .09 -1.45 -.07 -.31 .05

배우자 있음 .26 .31 .82 .04 -.36 .87

성인기 저소득 -.48 .29 -1.67 -.08 -1.05 .09

아동기 빈곤 .38 .03 14.56*** .64 .33 .43

정서조절

곤란

연령 -.68 .35 -1.96 -.11 -1.37 .00

10.48*** .18

교육년수 .29 1.01 .29 .02 -1.70 2.28

배우자 있음 -9.32 3.47 -2.68** -.15 -16.16 -2.48

성인기 저소득 1.43 3.24 .44 .03 -4.94 7.80

아동기 빈곤 1.04 .39 2.70** .19 .28 1.80

아동기 역경 2.00 .66 2.99** .22 .68 3.28

삶의 질

연령 -.47 .18 -2.62** -.13 -.83 -.12

2.40*** .40

교육년수 1.37 .52 .52** .13 .35 2.40

배우자 있음 1.79 1.81 .99 .05 -1.78 5.36

성인기 저소득 2.59 1.67 1.55 .08 -.69 5.88

아동기 빈곤 -.20 .20 -.99 -.06 -.60 .20

아동기 역경 .54 .35 1.56 .10 -.14 1.22

정서조절곤란 -.37 .03 -12.15*** -.62 -.43 -.31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2.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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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 = -.09, 95% CI = [-.15, -.03]). 모형

검증 결과 경로 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

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

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서 아동

기 역경을 통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가 발견되었다. 더하여 아동기 빈곤

이 정서조절곤란만을 거쳐 성인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 분석에서 통제한 인구통계 변인을 아

울러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빈곤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삶의 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이 20대에서 3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 청년기부터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조기 예방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빈곤

은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낮은 삶의 질과 관련

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경로 β SE
95% CI

LL UL

총효과(아동기 빈곤 → 삶의 질) -.20 .19 -1.03 -.30

직접효과(아동기 빈곤 → 삶의 질) -.06 .20 -.60 .20

간접효과(total) -.14 .06 -.25 -.03

아동기 빈곤 → 아동기 역경 경험 → 삶의 질 .06 .05 -.04 .16

아동기 빈곤 → 정서조절곤란 → 삶의 질 -.12 .05 -.21 -.03

아동기 빈곤 → 아동기 역경 경험 → 정서조절곤란 → 삶의 질 -.09 .03 -.15 -.03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표 3.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1. 연구 모형과 경로 계수

주.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기하였음.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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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였다. 국내 대규모 청년세대 조사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경험은 낮은 삶의 만족

도 및 행복도와 관련 있었다(김지경, 2018). 종

합해 보건대, 가능한 이른 발달 시기에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적 토대 마련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 아동기에 자원 박탈을 경험했을

지라도, 광범위한 환경적 자원에 접근할 가능

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구통계 변인 중 배우자 여부는 삶의 질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표

본에 배우자와 동거라는 발달적 기대가 적은

20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인기 저소득 경제 수준은 삶의 질과 관련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삶의 질 사이에 성인기 빈곤이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Hernández & Zuluaga,

2022; Wise, 2016)와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추가 검증에서 성인기 저소득 집단은 저소득

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아동기 역경과 낮은 성인기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직업적 활동 저조 및 저하된 삶의 질

과의 관련성(Bürgin et al., 2023), 그리고 성인

기 소득 잠재력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중요성(Metzler et al., 2017)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더하여 성인기 소득 집단에 따른 아동기 빈

곤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경제적 수준을 일

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서조

절곤란 또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설명되기보다,

아동기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비롯되는 비교적 내적인 특성임을

시사한다. 즉, 성인기의 경제적 조건은 현재의

삶의 질 및 일부 발달적 경험과 관련될 수 있

지만, 정서조절곤란은 아동기 역경 경험을 비

롯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보다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 분석에서 달리 나타난

결과는 청년이 경제, 교육 및 노동, 건강, 대

인관계 문제 등 여러 인구통계 영역에서 중첩

된 문제가 가중되는 다중 격차를 겪는다는 쟁

점(변금선, 김기헌, 2019)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여러 인구통계 변인의 영향력이 통

계적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는 경제 상황과 무관

하게 중요하며, 다양한 다중 격차 상황 속에

서도 삶의 질을 설명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서

조절곤란을 주요한 예방 및 개입 목표로 설정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다차

원적으로 측정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

경험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이 빈번하게 공존하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 조사(Choi et al., 2019; Kim et

al., 2023) 그리고 아동기 빈곤이 학대, 방임,

가족 기능 문제 등 여러 아동기 역경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Maguire-Jack et al., 2021; Mersky

et al., 2021)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빈곤이라는

자원의 부재 혹은 박탈이 지속적인 손실의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요컨

대, 빈곤 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돌봄을 고려

할 때에는 역경 경험의 추가 노출에 대한 탐

지와 개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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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낮은 삶의 질

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Conroy et al., 2010; Duncan et al., 2010; Evans

& Kim, 2012; Lee et al., 2021; Wong et al.,

2015)와 일치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간접효과

분석에 따르면,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삶의

질 사이에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변인의 관련성은 아동기 역경 경험 혹은 성인

기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빈곤과 정서조절곤

란의 관련성(Barch et al., 2020; Kim et al.,

2013; Liberzon et al., 2015), 아동기 역경과

정서조절곤란의 관련성(Kalmakis et al., 2015;

Pagliaccio et al., 2015) 그리고 아동기 역경과

삶의 질을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선행

논의(Jaggi & Kumari, 2024; Poole et al., 2018;

Rudenstine et al., 2019)와 일치하였다. 특히 아

동기 빈곤의 총효과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

되는 결과는 아동기 빈곤 경험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아동기 역경 경험의 완화 및 성인기 정서조절

곤란을 감소시키는 개입을 통해 삶의 질 저하

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

서조절곤란 등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입

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을 매개하지 않고도 정서조절곤란

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선행

장기종단연구에서 빈곤 지역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기분 문제, 관계 문제, 행

동 조절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tiago et al., 2011). 선행 개괄 연구는 빈곤

이 아동의 신경인지 발달에 변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정서조절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Palacios-Barrios & Hanson, 2019). 또

한 양육자가 겪는 경제 스트레스는 양육자 반

응의 질을 낮춰 아동과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빈곤 환경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환경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특정

생리적 반응 시스템을 발달시켜 자기조절 과

정을 방해한다고 하였다(Evans & Kim, 2013).

이는 곧, 아동기 빈곤 환경에 노출된 경우, 아

동기 역경의 조기 탐지 및 체계적인 개입이

중요하며,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조기 개입 역

시 장기적인 발달 경로에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의 관점에서 아동기 빈곤으로 인한 지속

적인 자원 박탈이 개인의 자기조절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정서조절

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과 아동기 역경 경

험의 상관계수는 .65로 큰 효과 크기가 나타

났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환경의 아동은 역경을 함께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역경의 범주에 포함한

기존 문헌(예: Crouch et al., 2019b; Finkelhor,

2020; Lanier et al., 2018)과 다르게 두 변인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역경 경험 없이

빈곤 경험 자체만으로도 향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국 아

동기 빈곤 환경에 대한 개입은 아동기 역경에

대한 개입과는 다른 방식의 자원 제공 혹은

별도의 정책적 접근에 기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에 초점을 맞춘 풍부한 환경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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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제공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지원책 마련의 차원에서 아동기 빈곤과

역경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조

절곤란은 성인기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아동기의 정서조절 능력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적으로 연속성

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ediger &

Bellingtier, 2022). 이러한 점에서 정서조절곤란

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에서 개입의 시사점

이 될 수 있다. 성인기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

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

로 정서조절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역사회 조사에서 아동기

역경과 생애 건강 수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밝혔

다(Banyard et al., 2017). 그럼에도 실제 미국

정책에 관한 조사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저소

득 및 역경 경험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를 포함하는 심리적 개입보다 소득, 주택, 공

과금, 음식 등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Lee & Lawton, 2022). 마찬가지

로, Wahlbeck 외(2017)는 빈곤 완화 및 청소년

보장과 같은 정책 수준의 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에서도 인구통

계 특성 변인보다 심리 정서 특성이 삶의 만

족도와 행복도를 보다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취업 집단과 같이 특정 정

책적 대상이 되는 집단의 경우 성격적 특성

변인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변

인에 더 주목하는 경향(김지경, 2018)을 보인

다. 단지 성격적 변인뿐 아니라, 정서조절곤란

과 같이 개입 목표가 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

인에 대한 탐구가 그간 필요했던 바,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빈곤 환경 혹은 이에 더하여

아동기 역경을 동시에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

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에 정서조절 기술 훈련

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리적 역량 자원을

축적하는 심리학적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25) 등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개입식 수행에 대한 타당한 평가 및 지

속 진행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측면의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 효

과성 연구의 개괄에서도 근거 기반 예방 프로

그램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정

서조절, 긍정적 목표 설정, 의사결정 기술, 갈

등 해결 기술 등 다양한 자기조절 기술 학습

과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 훈련 요소가

핵심적이라고 논의된 바 있다(Weissberg et al.,

2003).

이렇듯 아동기 빈곤 및 역경 환경에서 심리

학적 매개 변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

제적 제약과 구조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

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antiago et al., 2013; Steele

et al., 2007).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정

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사용을 원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은 25.3%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서비

스가 필요 없어서 경험 없는 사람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서비스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무료 심리상담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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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료 심리상담 경험은 3.8%로 심리상담

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는 제한된 것

으로 나타났다. 김석웅(2023)의 심리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의 문제점으로 금전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심리적

자원 확보 기회가 필요한 초기 성인기 인구가

금전적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 사용 기회의 접

근성을 박탈당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

서 아동기 자원 박탈 경험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초기 성인의 심리 지원을 위해 이러한

치료와 개입 자원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들에게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혹은 적극적 예방 개입의 활성화가 시급

해 보이는 바, 공공 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보급하는 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차

원적이며, 다양한 생애사적 경험과 개인 내

심리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

로(Sinha, 2019),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

로 외에도 다른 잠재적 매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자원 및 개인 내

심리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 박탈의 부정적 영

향을 완충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Hobfoll,

198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추가 보호 요인(Gill et al., 2025; Sanders

et al., 2008)을 포함하여 모형과 더불어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횡단연구로,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아동기 경험과 성인기의 심리적 특

성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향후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훈련을 포함한 심

리학적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아동기 빈곤

혹은 역경을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을 측정

할 때 특정한 경험 유형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강도, 발생 시기, 지속

성 등의 세부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고, 아동기 빈곤 및 역경의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단순한 경제적 지표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원 박탈 경험으

로 해석하고 다차원적 경험을 포괄하여 측정

하였다. 특히 아동기 빈곤과 역경의 개념을

구분하여 영향력을 탐색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토대로 아동기

빈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원 상실 경험이

이후 성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역경의 탐지와 조기 정서조절 역량 프로그램

에 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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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reventive strategies for quality of life (QoL) problems in adults who

experienced multidimensional childhood poverty. We examined the indirect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poverty and current

QoL. Cross-sectional data from 292 adults in their 20s-30s who reported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ring childhood were collected from an online panel community sample. To ensure current diverse

economic backgrounds, individuals with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s below and above the median

60% were equally collected. Indirect effects of ACEs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childhood poverty

and current QoL were identified. Childhood poverty and QoL were also mediated by emotion

dysregulation alone. We discussed that early detection of ACEs and providing diverse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impoverished environments are crucial. Additionally, preventive

strategies focused on developing emotion regulation skills may help prevent poor QoL in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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